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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국보건사회연구원(원장 신영석, 이하 보사연)은 4월 9일(수) 오후 2시부터 5

시까지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실에서 『장애인 개인예산제: 복지부, 서울시, 한자

연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와 도약』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.

□ 이번 세미나는 한국장애인복지학회(회장 윤상용 충북대학교 교수) 월례세미나를 

겸해 열린다. 보건복지부(2023년~), 서울특별시(2024년~), 한국장애인자립생활

센터총연합회(2024년~)가 각각 추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비교·분

석하고,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. 보사연과 한국장애인복지학회를 비롯해 

복지부, 서울시, 한자연, 한국장애인개발원, 한국장애인재단, 한국장애인복지관

협회가 공동 주최한다.

  

□ 세미나 주제 발표는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김현승 팀장(한국장애인복지학회 

연구분과위원장)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, 총 3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.   

 ▲ 첫 번째 주제는 ‘복지부, 서울시, 한자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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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사연, 장애인 개인예산제 공동세미나 개최

- 보사연-한국장애인복지학회-복지부-서울시-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(이하 ‘한자연’)-한국

장애인개발원-한국장애인재단-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8개 기관이 공동 주최

- 복지부, 서울시, 한자연의 지난 기간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방향 모색

- 한국장애인복지학회의 월례세미나와 겸해 총 3개의 주제발표 이어져……개인예산제의 개선과 

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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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교와 쟁점’으로, 복지부 시범사업의 연구책임자인 보사연 이한나 연구위원

이 발표한다. 3개 주제가 수행한 시범사업 모델을 비교하고, 관련한 쟁점과 

복지부 사업의 성과를 소개한다. 

 ▲ 두 번째 주제는 ‘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1차 시범사업의 성과 및 향후 전망’

으로, 서울시 시범사업 연구에 참여한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가 발표한다. 서울

시에서 수행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 경과 및 전반적인 성과와 더불어 

올해 상반기에 시작되는 2차 시범사업 관련 정책 제언 중심으로 살펴본다. 

 ▲ 세 번째 주제는 ‘한자연 옹호기반 자기주도 개인예산 학습그룹 조직사업의 의

미와 제언’으로 한자연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자연 부설 자립생활연구소 안형

진 부소장이 발표한다. 한자연의 옹호기반 자기주도 개인예산제 학습그룹 조

직 활동 개요 및 실천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, 이에 기반하여 옹호기반 자기

주도 개인예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. 

□ 주제 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. 한자연 시범사업에 참여한 박정엽 

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, 서울시 시범사업을 총괄한 문영임 한국

장애인재단 장애통합연구본부장, 복지부 시범사업을 총괄한 유명해 한국장애인

개발원 정책지원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심층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.

□ 이번 세미나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제공하며, 보사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

간으로 중계된다.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각 주체별 

시범사업 모델을 비교·분석하고,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큰 

이번 세미나가 향후 개인예산제의 개선과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붙임  장애인 개인예산제 공동세미나 웹포스터 1부. 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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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
「장애인 개인예산제 복지부·서울시·한자연 

시범사업의 성과 공유와 도약」 웹 포스터


